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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한국은행 부산본부
The Former Bank of Korea, Busan

2019년과 2023년 舊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기록입니다.

This book is a record of the former Bank of Korea, Busan, captured in 2019 and 2023.



대청동 모퉁이에 육중한 화강석 외벽이 서 있다. 1963년 완공된 이 건축물은 국가의 안녕을 담보하던 거대한 요새

였다. 부지는 깊은 기억을 품고 있다. 조선시대 초량왜관 경내였던 곳에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들어섰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시 연합본부로서 두 차례의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였다. 

2013년 7월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했다. 거대한 금고는 침묵에 잠겼다. 부산광역시 문화재자

료 제70호 지정 이후 원형 보존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건물은 굳게 닫힌 채 공백의 시간을 견뎠다. 2015

년 부산시가 건물을 매입했다. 부산근현대역사관으로의 변모가 결정되기까지 도심 속의 적막은 근현대사의 파편

을 보전하는 완충 지대가 되었다. 

여기 담긴 기록은 긴 비어있음의 끝자락에서 포착한 찰나다. 2019년 정돈된 마지막 모습과 2023년 새로운 숨결

을 위해 구조를 드러낸 해체의 순간들이 교차한다. 지하 금고의 육중한 철문과 노출된 콘크리트의 거친 질감 사이

에서 한 시대의 마감이 주는 엄숙함이 흐른다. 새로운 층위가 쌓이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다. 완성된 공간에 대

한 설명이 아니라 기능을 잃고 비워졌을 때 드러나는 건축적 숭고함에 대한 시각적 증언이다. 다시 채워지기 전 가

장 순수했던 뼈대의 기록이다. 

A massive granite wall stands at a quiet corner in Daecheong-dong. Built in 1963, this building was a 

fortress for the nation. The site holds deep memories. Once the grounds of the Choryang Waegwan, 

it later became the Busan headquarters of the Bank of Korea. During the Korean War, it served as a 

vital base for the economy. It was the last line of defense for the country’s wealth.

In July 2013, the bank moved away. The giant vaults fell silent. For ten years, the building stayed 

closed while the city decided its future. This stillness protected the fragments of the past. In 2015, 

the City of Busan purchased the site to preserve it as the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History.

The images here capture a moment at the end of that long silence. They show the last organized days 

in 2019 and the raw demolition of 2023. Between the heavy iron doors of the underground vault and 

the rough, exposed concrete, a deep solemnity remains. It is the tension felt just before a new layer 

is added. This is not a guide to a finished space. It is a visual witness to the architectural beauty of a 

void. It is a record of the building’s purest bones before they are covered once again.

대청동 1가 44 Layers of Silence






















